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1

누구? 114p
 “인간은 의지 자체이고 욕망의 육체화이며 그 집합체에 불과하다. … 그의 생활에는 다급한 욕구

를 걸머지고 새로이 나타나는 생존의 번뇌만이 가득 차 있다. … ”

2

A은(는) 누구? 114p

A은(는) 실존주의를 초월자 또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분류하고, 자신은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라고 주장하였다. A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을 결정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은 완전히 자유로운 입장에서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한다.

3

A은(는) 누구? 114p

A에 따르면,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단계로부터 도덕적 규범에 순응하는 단계를 거쳐 신에

게 귀의함으로써 불안과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 그런

데 첫 단계로부터 마지막 단계로의 비약은 오직 개인의 주체적 결단과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가

능하다. …

4

누구? 117p

인간은 자유로우며 바로 자유 그 자체입니다. 신이 없다면 우리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가치나 질

서를 우리의 앞에서 찾지 못합니다. …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갖지 못한 채 홀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는 말을 통해 표현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고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세계 속에 던져진 이상 인간은 자신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 인간은 그 어떤 뒷받침이나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인간을 발명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5

누구? 118p

단언컨대 헤겔은 고등 사기꾼입니다. … 그는 이 세계를 하나의 절대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정신은 완전하고 무한히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과연 우리 앞에 펼쳐진 자연은 완전

할까요? … 나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자연 속에서 … 반복되는 불화만

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고통입니다. … 항상 서로를 

잡아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6

누구? 120p

· 그리스도교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체성이며, 오로지 주체성에만 그것의 진리가 존재한다. 철학은 

객관적으로 되는 것을 가르치는 바면, 그리스도교는 주체적으로 되는 것을, 즉 진리 안에서 주체적

으로 되는 것을 가르친다.

· 인간은 도덕적 규범에 순종함으로써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에게 귀의함으로써만 참된 실존을 회

복할 수 있다.

7

누구? 123p

자살은 삶에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삶만을 파괴하는 것이다. 삶에의 의지에 있

어서 삶은 언제나 확실한 것이며, 삶의 본질은 고통이다. 자살, 즉 개별 현상으로서의 삶을 파괴하

여도 삶에의 의지는 조금도 파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므로 자살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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